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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7일 임시회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전라남

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시장·군수의 임명

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전라남

도의 관행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악습임을 꼬집었다. 

  이어「지방자치법」제123조에 의하면‘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

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선 8기까지 전라남도의 그 어느 시·군도 부단체장을 스스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

하여 내려보내는 이른바‘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짧은 임기로 인하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

하지 못한 채 전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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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전라남도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낙하산 인사를 그만두고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인사

교류 시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공무원노조 등의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 요구를 

뒤로하고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6개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강

행하였었다. 


